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4월 20일(목)
총 2매

담당
부서 수 산 과 담당자

∙어업지도팀장 송병훈 ☎440-4861
∙담당자 최윤석 ☎440-486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해 어업인 부담 낮춘다

- 어선 면세유 구입비 최대 10%까지 지원, 20억원 들여 1,250척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

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

선 면세유 구입비를 최대 10%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.

연근해 어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, 시

는 20억 원(시비 50%, 군·구비 50%)을 투입해 1,250여 명의 어업인을 

지원할 계획이다.

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 운영을 위해 인천지역 수협에서 어업용 면

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으로 ▲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

구입액의 10% ▲ 5톤부터 10톤까지는 7% ▲ 유류 소비량이 많은 10

톤 이상의 어선은 5%이며, 어선 1척당 연간 300 ~ 600만원 한도로 지

원한다.

한편, 연근해 어업에서 유류 비용이 어선 출어 경비의 약 50%를 차지

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, 지난해 8월『인천시 서민경제 활성화 전담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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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F)』 가동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어업인들은 

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대책을 한목소리로 호소한 바 있다.

지원받기 위한 어업인은 인천지역 수협을 경유해 각 군․구에 신청하

면 되며,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수산과 및 각 군·구 수산 업무 담당 

부서에 문의하면 된다.

 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향후 어업용 면세유 가격변동 추이에 따

라 지원 비율,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”며, “고유가

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

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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